
당
시 그 청년의 꿈은 교회에 있었

다. 절대자에 의지하며 행복을 누

리고 싶었다. 그러나 의심이 솟아

났다. 도대체 절대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

길 닿는 대로 쏘다녔다. 우연이었을까? 순간,

머물 곳을 만났다. 1964년, 꽃 피는 고창 선운

사. 청년은그길로머리를깎았다. 

재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군산 나운동 관

음사. 열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다. 인구 밀도당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인연이 얄궂다.

스님은 여전히 입산 전의‘오래된 기억’과 마

주하고있다.     

포교, 수행의 다른 이름이었다. 척박한 군산

불교를 알차게 일궈야 했다. 78년, 허허벌판 한

곳에 블록 벽돌로 10평 법당을 짓고, 매주 어린

이법회와 일요법회를 열었다. ‘포교도 수행이

다’란믿음으로부처님법을자나깨나알렸다.  

“포교 없는 수행은 없어야. 나 혼자만 수행

하면 뭐 하겠서잉. 아무리 좋은 옥답이라고 해

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여. 황무

지를 개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이 되는

황무지의 소중함을 모르지. 그저 문전옥답만

생각하는 거여. 마찬가지로, 여기 군산이 불교

의 불모지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여. 그란디

‘여기 군산이 원래부터 불교의 황무지이니까,

개간하지 않아도 돼’한다면, 대한민국에 좋

은 농토는 없는 거여.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것이여.”

스님이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를 창건

한 것은 척박한 지역에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관음사라도 생기지 않았

다면, 불모지는 더 불모지가 되지 않았겠느냐

며 스님은 반문한다. 30년 넘게 군산불교를 일

궈온 스님. 잠시 추억에 잠긴다. 하긴 개척자로

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원에

들어가 방석 때를 묻히고 싶은 간절한 염원도

꼭꼭 눌러두고….

스님의 생생한 포교담은 나른한 오후를 긴

장시킨다. 저린 다리를 고쳐 앉히고, 기자의 귀

를사정없이잡아당긴다. 

“목탁소리가법당담을넘어갈때면, 어김없

이 타종교를 믿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서야. 그러면 대웅전 문 닫고 선풍기만 틀고

기도를 올렸지. 그때나 지금이나 군산은 교회

천국이여. 군 말없이 조용히 포교를 했서야. 왜

그런 줄 알어잉? 나 듣기 좋다고 남 듣기 싫은

짓을 해봐야 뭐하는감? 도심지에 직장인들이

잘 시간에 방해하면 뭐하겠는감? 그것은 부처

님 욕 먹이는 짓이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늘 베푸는 마음이 불자들의 마음이 아니겠는

감?”

스님의 말이 깊게 울린다. 수행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왜 포교가 중요한지, 이해란 이름으

로 타종교인에게 보이지 않은 폭력을 저지르

고 있지 않은지 곱씹게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은

늘 몸으로 한 경험만 못하다는 말이 어느 때와

다르게다가온다.

스님의 포교관은 10년 넘게 해온 가족법회

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

도, 내 가족이 불편하면 세상이 불편하다’는

말로스님은법문을시작한다.  

“세상이 불편하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이 화

목하면, 그 웃음소리로 가정도 세상도 평안하

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여. 나부터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서야?

자기한테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 가족 법회는 우선 가족부터 행복하자

는 뜻으로 열기 시작한 것이여. 가족부터 행

복하면은 그 행복은 어디에서나 넘쳐흐르지

않겠어?”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보인다. 지

극히 당연한 말이 낯설게 느끼지는 까닭이 무

엇일까? 스님의 답이 명쾌하다. ‘나의 불행으

로모든사람의행복을의심하기때문이여.’

스님은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 좀 앉았

다가 법당에 올라간다. 그리고 5시까지 좌선을

한 뒤 곧바로 새벽 6시까지 예불을 올린다. 출

가 이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철칙이다.

새벽예불 봉행은 출가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원칙이라는것이다.   

“우리 법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24개여. 가장

가까운 데 부처님이 계시지. 그런데 부처님을

뵙지 않는다면, 과연 불자이겠는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불은 반드시 올리지. 그것이 출

가자로서 나와 약속한 서원이여. 그렇지 않으

면출가자가아니지.”

스님의 건강비결이 궁금해진다. 쉼 없이 포

교활동을 해온 스님. 칠순의 나이에도 포교열

정이 조금도 식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금은 싱

거운대답이돌아온다.

“딴 것 없어야.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이 있는 것이여. 스스로 몸을 움직

이지못하면, 건강할수없지. 안그런가잉.”

더위가 잔뜩 독이 오른 듯 하다. 푹푹 찌는

게 찜통이다. 덥다는 생각조차 덥다. 그래서일

까? 세수 70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재곤

스님의포교열정이한없이존경스럽다.   

글=김철우기자∙사진=고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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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스님 (군산관음사회주)

황무지개간하듯

군산불교일궈

관음사경내는온통지장세계다. 108분의지장보살님들이도량을지키며중생구제의원을밝히고있다. 무더운여름, 재곤스님이시원한물로지장보살님들을씻겨주고있다. 

1937년공주출생. 64년선운사에서출가했다. 은사는남

곡스님. 66년해인사에서자운스님을계사로비구계를

수지하고, 68년동화사강원을졸업했다. 이후문경봉암사, 공주마곡사선원

등에서안거를했다. 교구본사선운사주지를역임한스님은이후내장사, 대

흥사, 조계종감찰부장∙규정부장등을지냈으며, 조계종9ㆍ10대종회의원,

종정사서실장등을맡았다. 

스님은특히88년전북불교총연합회장,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등을맡아전

북불교활성화에전력했으며, 84년부터군산교도소지도위원과9군단, 35사

단등군포교에도앞장서왔다.  

84년부터 교도소∙군포교 등에 앞장

재곤스님은

매달한번씩여는가족법회. 재곤스님이행복을주제로법문하고있다.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 창건하고 포교 30년

‘가족이 행복해야 세상이 평안’10년째 가족법회

출가자는 예불 꼭 모셔야…자기 몸 움직여야 건강

상표등록 : 614981호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지압(항균 실리콘.동)

잠수복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지압식 깔창
콜크 中창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가득할 만 행 화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사사계계절절 단단화화 망망사사 단단화화 건건강강 슬슬리리퍼퍼

■ 소소재재특특징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전전국국매매장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좋 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
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
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문의의 및및 주주문문전전화화 ::

0022))992277--55771155,, 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 보보시시 하하실실 분분 상상담담 환환영영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TEELL :: 0022--773333--66114411 // FFAAXX :: 0022--773333--4488440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www..ssoouunnggjjoouunnggssaa..ccoo..kkrr // EE--MMAAIILL :: ssuunnggjjoonnggssaa@@hhoottmmaaiill..ccoom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대한민국 명장)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97년신라의범종주조기법인밀랍주조공법을독자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

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

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

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

화시켜줌으로써범종의소리를부드럽게함과동시에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

써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